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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여전히 은행 영업시간은 단축운영,  
소비자 불편 외면하는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권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 운영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에 따라 단축 영업을 시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영업시간이 1시간 단

축되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왔

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22년 한 

해 200개 이상의 은행 영업점이 폐쇄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점 또한 영업시간 단

축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은행 창구들의 통폐합이 이어지

면서 소비자가 방문할 수 있는 은행 점포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여전히 대면으로 

해야 하는 업무처리에 소비자의 불편이 수반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에 대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잇따르는 점포 통폐합, 영업시간 단축 등은 이러한 소비

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인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도 

자신들의 이익과 업무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에서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

의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영업시간 단축을 철회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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